
암 예방 마늘추출물 미국특허 획득

마늘추출물이 전립선암과 방광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.

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천준 교수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으로 부터 전립선암과 방광암의 예방 및 치료

제로서의 마늘 항암성분(알리신)의 제조 및 임상적 이용 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4월29일 밝혔다.

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미국 및 유럽에 비해 매우 낮다는데 착안해 연구를 시

작한 천준 교수는 실험용 쥐 38마리에 사람의 전립선암 세포를 이식한 다음 30마리에는 마늘추출물(알리신)을

1주일 간격으로 5주간 투여하고, 나머지 8마리에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.

실험 결과, 생리식염수 투여 쥐는 100% 암에 걸린 반면, 마늘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4마리(13%)에서만 암이

발생했으며, 전립선암의 크기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방광암에 걸린 실험용 쥐 48마리를 42일 동안 관찰한 결과, 알리신을 투여한 쥐(12마리)의 생존율은

16.7%, 마늘추출물과 유전자치료요법을 병행한 면역유전자요법으로 치료한 쥐(12마리)의 생존율은 50%로 나

타났다.

천준 교수는 특허취득을 계기로 마늘의 항암성분을 이용해 전립선암과 방광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생약제제

개발에 나설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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